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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예수님께서는  "다 이

루었다"하시고 영혼

이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19장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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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절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군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말로 예수님을 

심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습니다. 유월절이면 죄수 한 명

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

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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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나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다 사람들은 미친듯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해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을 이룬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본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7오늘의 공부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적어 보세요. (요한복음 19:3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돌아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면서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누구 때문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3)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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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나는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요? 그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죄인이었던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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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는 고대의 페르시아, 애굽, 앗수르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처형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 로마로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를 사형시킬 때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 고정시켜 매달려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몸의 밑으로 몰리게 되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더구나 죄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심한 채찍질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

로 며칠을 보내며 죄수들은 서서히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극한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죄수의 형벌 도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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